
섬뜩한 하루

그땐 
  그랬지...

2009년 10월정도에 

주조정실 장비 교체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비실 막내라서 

선배들 심부름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후 11시쯔음 

업체 엔지니어들하고 

주조랙실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던중 비디오 케이블을 다 사

용해서 지하 4층 창고에서 가져오라고 

시키더군요,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웬지 혼자 내려간다는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화물엘레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을 

눌러서가고 있는데, 

혼자라 그런지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지하 4층에는 정비실 창고 

뿐만아니라 스튜디오 세트 

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복도입구 

에는 피아노도 있죠. 

이시간에 혼자다닌다고 

생각하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6층에 와서 타려고 했는데 누군가 미

끄러지듯이 들어갔고 같이 탈려고 재

빨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애기, 

또 남자휴게실에서 잠을 잤는데 가

위가 눌려서 누군가 계속 쳐다본다

음 그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나갔다는 

애기,,등등

그래서 1층에서 내려서 

경비원분들하고 ‘수고하십니다’ 하며 인사도 하고... 오죽했으면

‘같이 지하 4층 좀 같이가실래요...’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얼른 갔다오자"

"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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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층에는 정비실 창고 

뿐만아니라 스튜디오 세트 

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복도입구 

에는 피아노도 있죠. 

이시간에 혼자다닌다고 

생각하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도는 전등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니....복도 중간쯤에 

있는 스위치를 

만져야했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더듬더듬 

긴장된 마음을 갖고 스

위치를 찾아서 

불을 키고 창고로 들어가는데 아까 설

명했던 피아노 

의자 위에 긴생머리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1시에.....‘헉....’

그 여자분이.....(귀신인지 사람인지..아

직도 헷갈리는......) 

계속 피아노는 치지않고 

앉아있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래도 선배가 시켰다고 

케이블은 손에서 놓지도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그 여자 뒤를 지나갔습니다.

이미 걸어가는 상태라 

심장박동수는 급격히 높아졌구 

이상하게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더군요. 

일부러 뒤는 안돌아보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창고까지 가서 

비디오케이블을 

가지고 나오는데....

마음 속으로는 ‘주조가자,,주조가자....’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그 상황을 말로 다 못표현하겠네요....말은 쉽지만 그 상황이...

엄청 섬뜩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걸었거나 

도망갔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헉!"

"어서와~"

"잘가~"

"주조가자
  주조가자
     주조가자"

방 송 과 기 술  Vol.230     107


